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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식품산업 동향 공유하고 발전 방안 모색
- 19일, 식품안전관리 민·관 합동 워크샵 개최 -

- 인천시 위생정책, 비건 식품 개발, 푸드테크의 미래 등 공유 -

인천광역시는 12월 19일 중구 제이앤파크호텔에서 인천시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주관으로 인천 식품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인천식품제조연합회 임직원과 업체 대표,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인천경서아이푸드파크식품산업진흥사

업협동조합 임직원, 협약기관 임직원을 비롯해 인천시, 군·구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인천시 위생정책 방향 ▲2024년도 센터 주요업무추진

계획 공유 ▲비거니즘의 이해와 비건 식품 개발 ▲식품정책 방향과 

푸드테크의 미래 등으로, 민·관·협력기관이 함께 모여 식품산업 동

향을 공유하는 등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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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전국 최초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가 

개소돼 이렇게 민·관이 함께 모여 식품산업 동향 및 발전방향에 대

해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 질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식품관계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유하는 등 협업 방안을 마련해 식품안전관리 및 식품산업

이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문을 연 인천시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는 인천시 식품업체 약 6만5,000개 소를 대상으로 국내·외 식품산업 

판로 개척, 식품안전관리 맞춤형 교육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4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